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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화학물질 중독관리센터 설립 시급”
의사협회․환경운동연합, 매년 중독사고 72만명 … 정부-전문가 연계

대한의사협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<중독관리센터> 설립

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.

대한의사협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, 2002년 국내 

약물 관련 중독사고는 8865건, 비 의약용 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는 7만2957건이며, 미국의 중독실태(1000명당 

16명)와 같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 한해 72만명에게 중독사고가 발생하지지만 이 가운데 이

중 약 10%만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해석됐다.

더욱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산업 현장에서 각종 재해와 재난 사고로 화학물질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지만 일

반 의료시설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 사실을 빠르고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이 부족해 전문적 

인력과 시설, 전문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중독정보센터 및 중독관리센터가 시급히 설립․운영돼야 한다는 주

장이다.

화학물질 중독사고는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처치를 받느냐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며, 사전에 

중독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취합과 해독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

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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